
화학산업 노동생산성 미국의 76%
산자부 , 한국이 일본 앞질러 … 전체 노동생산성 OECD 중 23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3위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OECD <National Accounts(2002)>를 토대로 2001년의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만1878달러로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뉴질랜드, 그리스에 이어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7만284달러인 룩셈부르크로 한국의 2.2배에 달했고 2-10위는 미국과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이 차지했다.

한국은 2000년 기준 조사에서 20위였지만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등이 조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순위가 밀려났다.

제조업은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62%, 일본의 89% 수준인 5만2592달러로 상대

적으로 높았지만 서비스업은 2만6361달러에 그치면서 미국의 46%, 일본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제조업은 미국과 비교한 생산성 수준이 1995년 47%에서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1995년 47%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분야가 1995년 미국의 58%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84% 수준으로 향상돼 1998년

이후 일본을 앞질렀고 자동차·조선은 59%에서 76%로 높아지면서 일본과 거의 같아졌다.

철강은 1995년 미국의 69% 수준에서 2000년에는 77%로 향상되면서 독일에 앞서고 일본과는 대등한 반면, 기계

는 미국의 32%에서 26% 수준으로, 섬유도 29%에서 26%로 떨어졌다.

화학산업 노동생산성 비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 국 100 100 100 100 100 100
한 국 58.9 66.6 72.9 74.6 81.0 76.1
일 본 84.3 85.9 81.3 83.3 82.7 70.1
독 일 45.9 44.9 44.3 49.2 43.5 n .a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1995년 불변가치), PPP적용, 미국을 100으로 기준 상대적인 수준 비교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유기·무기화학을 포함한 화학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일본과는 대등하고 독일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학분야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비교지수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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